
금속노조통신14호-1

14호 
▣발행일 : 2020년 3월 2일(월) ▣발행인 : 김호규▣발행처 : 노조선전홍보실▣스마트폰m. ilabor.org / ▣전화 : 02-2670-9507

문재인 정권, 문중원 열사 농성장 짓밟아
공무원·경찰·용역, 커터칼로 찢고 폭력진압 …“죽은 사람 대하는 기본 예의마저 무시”

“세월호가 침몰하고 박근혜

가 침몰했다. 오늘 천막이 쓰

러진 것처럼 문재인도 쓰러질 

것이다.”

2월 27일 종로구청은 예정대

로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7

시 57분, 약 100여 명의 종로구

청 직원과 200여 명의 용역, 

경찰 12개 중대가 들이닥쳤다. 

경찰이 길을 텄다. 이들은 천막을 지

키던 시민과 노동자들이 내동댕이쳤

고, 커터칼로 천막을 찢었다. 용역철

거반은 9시 47분경 철거를 끝냈다.

용역은 천막을 둘러싼 시민, 노동

자와 유가족을 폭력으로 진압했다. 

산재로 사망한 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다

수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병원으로 

후송됐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세 

명과 금속노조 조합원 한 명은 종로

경찰서로 연행됐다.

용역이 상황실 천막을 철거한 뒤 

세종로공원에 분향소와 운구차를 둘

러싼 천막만 남았다. 민주노총 열사

대책위 등은 철거당한 뒤 기자회견

을 열었다. 문중원 열사 아버지 문군

옥 씨는 “우리는 오갈 데 없다. 제

발 천막만은 철거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이건 정말 민주주의가 아니

다”라고 절망했다.

문군옥 씨는 “우리 요구는 부

산·경남경마장에서 더는 기수와 마

필관리사가 죽지 않게 해달라는 것

뿐이다”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도

중 문중원 열사 부인 오은주 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과 여덟 명의 부위원장은 동대문역 

인근에 있는 이낙연 예비후보자 선

거사무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철

거 직후 공공운수노조는 “전 국무

총리인 이낙연은 부산경남경마공원

의 안타까운 죽음을 관심 두고 지켜

볼 것이라고 했으나 마사회의 문제

를 해결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문중원 헛상여 메고 청와대 행진

"노동자, 서민 자존심 걸고 승리할 것"

공공운수노조는 “즉각 농성장 철

거를 사과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 몰락은 이낙연의 낙선

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선언했

다.

2월 27일 전날 밤과 이른 새

벽부터 농성장을 찾아 현장을 

지켰던 시민과 민주노총 조합

원들은 정오가 지나 헛상여를 

메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했

다. 정부의 사과와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한 행진이었다.

경찰은 청와대를 향한 행진 

대오를 곱게 들여보내지 않았다. 노

동자와 시민들이 청와대 근처에 이

르자 경찰 병력으로 벽을 쌓고 진입

을 통제했다. 이 과정에서 행진 대오

와 경찰 사이 일부 마찰이 일어났다.

청와대 앞에서 연 약식집회에서 

정원영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문재

인 정부는 이미 재벌의 포로가 된 

지 오래다”라며 “사람 목숨이 다

하면 지켜야 할 기본 예의범절마저 

무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원영 노조 사무처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나라가 강원랜드

와 마사회 등 서민 주머니를 터는 

사행성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작태를 

언제까지 두고만 볼 수는 없다”라

고 비판하며 “경마를 그대로 놔두

면 다른 문중원이 나올 것이다. 주변 

동지의 힘을 더 모아 노동자, 서민의 

자존심을 걸고 이 투쟁을 반드시 승

리로 이끌자”라고 힘주어 말했다.

<노동과 세계>


